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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컨테이너 보관업체의 허술한 관리와 소방관들의 위험물 인식 부족으로 2015년 8월 12일

중국 천진항 빈하이신구 컨테이너선적장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함

- 소방관 포함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793명이 부상

- 폭발로 건물 7동 및 자동차 8천여 대가 전소되었으며, 700여 명이 직접피해를 입고, 

인근 1만 7천여 가구가 간접피해 

- 정부와 기업의 위험물관리 미숙 및 잘못된 대응으로 전례가 없는 항만에서의 대형

폭발사고 발생으로 항만기능마비 및 천문학적 손실 발생

- 천진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안전관리 의식수준이 낮고, 사고대응 체계가 미비

하며, 위험물 정보 공유 부족에 기인

- 교통운수부는 2016년 1월 28일부로 4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로서 <위험화학품의

항만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및 법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견>을 공표

국내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와 작업자의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많은 사고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2000년에 발생한 여천공단 폭발사고와 2012년 발생한 구미공단 불상 누출사고

- 2002년 해상에서 발생한 한진 펜실베니아호 폭발 및 2006년 아덴만에서 발생한 현대

포춘호 폭발사고

- 2015년 1월 울산항에서 밀폐된 탱크 안에서 팽창압력으로 폭발이 발생한 한양 에이스호

사고 등

위험물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화학용어사전1)에 의한 위험물의 정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질 

중 취급을 잘못하면 화재, 폭발, 중독, 방사선 장애, 부식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

간 및 재산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및 그것을 포함하는 물품”

1) 화학용어사전편찬회,『화학용어사전』, 일진사, 2011.1.



2

중국 천진항 폭발사고의 시사점

우리나라 위험물 관련 법령은 대상물질 및 담당부처에 따라 15개의 법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

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농약관리법, 

원자력, 선박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 

항공법,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의 경우 IMO에서 UN규정을 바탕으로 1965년 포장위험물의 해상운송 국제규칙 

제정 후 2004년 강제화

- 주요 내용은 위험물의 분류원칙, 등급의 정의, 주요 위험물 목록, 포장요건, 시험절차,

표시ㆍ표찰 및 대형표찰, 운송서류 등이 포함

국내 위험물 취급량은 2015년 기준 4억 4천만 톤으로 전체 화물량의 32%를 차지

- 울산항 1억 5천만 톤, 광양항 1억 1천만 톤, 인천항 6천만 톤, 대산항 5천만 톤 처리

우리나라 항만위험물 관리의 문제점 해결사항을 교육, 법률, 시설, 관리로 구분하여 

정리함  

- 교육은 항만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육의 효율성 저하와 피교육자 수요

불충족

- 법률은 유해물질 등의 저장규정 부재, 안전장비 법적 규정 미비, 해상수송과 저장

기준 상이, 안전관리 훈련의 강제조항 부재, 사고시 유해물질의 법률규정 및 매뉴얼 

미비, 타운영사 인적손실 보존 법률 부재

- 시설은 항만내 CIP 검사소 부재와 실효성 저하

- 관리는 통합시스템 부재, 항만위험물 분류의 비일관성, 컨테이너 위험물 통합적치 

문제, 항만 관할부서의 문제

항만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및 체계가 사례별 대응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개념으로 전환

항만법에는 항만안전 관련 항목이 없으나 향후 “항만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필요

- “항만안전관리”란 항만근로자, 항만운영자 등 인적요인, 선박, 화물 등 물적요인, 

항만하역장비, 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행동

- 항만안전기본계획은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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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중국 천진항에서 15년 8월 12일 위험물 창고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2)

초기화재, 1차 폭발 및 2차 폭발 시 TNT 24톤의 파괴력으로 천진항 창고에 적재돼 

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

- 1차 폭발은 탄화칼슘이 열에 의해 전도되어 폭발, 2차 폭발은 화재진압용 소방용수와

질산암모늄이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소가 열과 반응하여 폭발 

화재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이 사망하고 인근 주택 및 주민에 막대한 피해 발생

- 9월 12일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71명 사망, 12명 실종, 700여 명 부상,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 자동차 8천여 대가 전소하였으며, 반경 10km 내에 초속 50~60m의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여 주변 건물 외벽과 유리에 피해 발생

천진항 폭발사고는 직접적인 사고피해 외에도 ‘환경재앙’의 문제가 많아, 중국당국

에서는 환경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실시

- 유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550톤이 유출, 현장에 고인 5만 톤 폐수도 유독물질에 

오염, 일부 웅덩이에서는 시안화나트륨 농도가 기준치의 800배 검출

- 폭발현장에서 6km 떨어진 하천에서 물고기떼가 폐사해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 포착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항만 위험물 및 유해화합물 사고 총 14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울산·

여수항에서 5건이 발생하여 항만안전사고 대비 필요성 높음3)

’14년 7월 울산항 4부두에 정박 중이던 1,500톤급 케미컬운반선의 공기흡입밸브가 

폭발하면서 34명의 사상자 발생

’15년 8월 17일에는 부산 사상구의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 발생

- 공장안에는 천진항 폭발사고 시 유출되었던 시안화나트륨이 저장되어 있어 부적절 

대처 시 대형사고의 위험 상존

2) https://namu.wiki/w/톈진항구폭발사고
3) http://m.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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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8월 인천신항에서 중국 칭다오에서 선적된 위험물 컨테이너 폭발사고 발생

□  천진항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국내 항만위험물 취급 긴급

점검 결과 174건이 지적4)

위험물 혼합저장,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 저장탱크에 위험물 방지벽 미설치 등

- ’15년 8월 18~26일까지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직접 11개 항만과 6개 사업장을 

돌며 안전관리사항 점검

천진항 폭발사고 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점검실시

- ’15년 9월 1일부터 한 달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여 곳과 소규모 소분업체 

200여 곳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  천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음. 따라서 천진항 사례를 거울삼아 

사고 예방과 사고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방안 필요함

국내 항만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안전이 생활화된 항만, 안전이 체질화

된 항만, 안전이 우선되는 항만으로 변화 요구 증대

본 현안분석에서는 천진항 폭발사고를 교훈삼아 국내 항만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향

후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대처방안 제시

- 천진항 폭발사고의 원인 및 중국정부의 대응방안 분석

- 우리나라 항만의 위험물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

-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위험물 관리 대응방안 제시

4) http://m.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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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천진항 폭발사고

1. 천진항 폭발사고 개요

□  2015년 8월 12일 중국 천진항 신구 컨테이너선적장에서 보관 중인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함

위험물 보관 및 처리업체인 Ruihai Logistics의 컨테이너 보관창고에서 화재발생 후 

보관 중인 위험물에서 폭발 발생

초기 화재 이후 위험물 폭발로 추정되는 1차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되어 소화 작업 중 2차 폭발이 발생

초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1차 폭발의 경우 보관 중인 탄화칼슘에 화재열이

전도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

2차 폭발의 경우 화재진압 시 사용된 소방수가 창고에 보관 중인 대량의 질산암모늄5)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였으며 이 수소가 열과 반응하여 초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6)

- 이러한 원인의 폭발은 2013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웨스트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 유사한 폭발사고에서 확인

초기에 발생한 2차례 폭발은 진도 2.3-2.9의 크기로 측정되었으며 중국지진네크워크의

관측결과 최초 폭발은 TNT7) 3톤, 두 번째 폭발은 TNT 21톤8) 규모임9)

5) 질산암모늄은 무색의 결정성 물질로 녹는점은 169.6℃이다. 물에 매우 잘 녹고, 수용액을 가열하면 염이 분해

되어 아산화질소(소기)가 된다. 고체상태의 질산암모늄을 제한된 공간에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되므로 

이것을 선적하거나 보관할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를 받음. Daum 백과사전(http://kimtaeyeon.co.kr/siteagent

/100.daum.net /encyclopedia/view/b20j1309a) 검색일 : 2016년 1월 15일
6) Searching Questions Asked in the Aftermath of the Tianjin Blasts, TIME, 2015. 8. 14.
7) 트리니트로톨루엔 (Tri-Nitro-toluene): 톨루엔을 강하게 니트로화하여 얻는 고성능 폭약
8) TNT 환산으로 얻어지는 질량은 TNT 당량(當量)이라고 한다. TNT 당량이 1톤(= 1000 킬로그램)인 에너지는 

‘TNT 환산 1톤’이나‘TNT 1톤’, 또는 단순히‘1톤’이라고 하며, 필요에 따라 킬로(103), 메가(106) 등의

 SI 접두어를 붙여 사용한다. 에너지의 단위로 쓰이며, TNT 1톤은 4.184기가줄에 해당
9) China explosions : Tianjin blasts‘on seismic scale’, BBC News,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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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천진항 폭발현장

* 자료 : Independent, Tianjin explosion: 44 dead and 400 injured as huge blasts rock Chinese port 

city 2015. 8. 13.

□  천진항 폭발사고로 인해 천문학적인 인적·물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로서 단일사고로는 세계 최대 피해수준임

화재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을 포함하여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었으며 

79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10)

폭발 당시 건물 7동 및 자동차 8,000여 대가 전소되었으며11) 700여 명이 직접 피해를 

입고 인근 800여 명 및 17,500여 가구가 간접피해12)

폭발 이후 컨테이너로 보관 중이던 시안화나트륨 700톤, 질산암모늄 800톤, 질산칼륨 

500톤 및 다량의 탄화칼슘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 

이 중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서 사고발생 직후 폭발

현장 경계구역 내 29개 수질측정 지점 모든 곳에서 검출되었으며 그중 1곳에서 기준치

28배가 넘는 양이 검출됨13)

- 이후 독성물질 유출로 인한 2차적 인명피해 및 환경적 피해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중국경제주간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약 700억 위안이 발생, 간접적인

손실액의 경우 추산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추정됨14)

10) Tianjin explosion:China sets final death toll at 173, ending search for survivors, 더가디언. 2015. 9. 12. 
11) Tianjin explosion destroys over 8,000 new cars in China, Digital Trends, 2015. 8. 14.
12) China blasts:thousands seek refuge as Tianjin explosions death toll reaches 55, 더가디언. 2015. 8. 14.
13) Tianjin Aftermath :‘Chemical Rain’Leaves Streets Foaming, Residents Complain about Rashes,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 2015. 8. 18.
14) 天津爆炸事故直接经济损失或达700亿 隐性影响难估量, 중국경제주간보도.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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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상해·생명보험 및 기업재산, 자동차 등 실제피해액에 대한 

보험지급금이 최소 미화 10억 달러에서 최대 15억 달러로 추정15)

보험회사/재보험회사 추정 피해액(백만 USD)

Aspen Insurance 30

China Reinsurance 142 - 174

Major Japan Insurers 167

Patner Reinsurance 50 - 70

Validus 44

Zurich Insurance 275

전체 추산액 708 - 760

<표 2-1> 천진항 폭발사고 관련 보험사 지급예상액

* 자료 : Asia Insurance Review 자료

□  폭발사고 이후 저장시설 내 보관 중이던 다량의 화학위험물 유출로 인해 환경피해 및 환경적 

손실이 발생

폭발 이후 컨테이너로 보관 중이던 시안화나트륨 700톤, 질산암모늄 800톤, 질산칼륨 

500톤 및 다량의 탄화칼슘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 

- 루이하이(瑞海) 물류회사의 규정 미준수 및 서류누락 등과 같이 방만한 운영을 해

왔던 바 중국당국이 파악한 양보다 보관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16)  

이 중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로서 사고발생 직후 폭발

현장 경계구역 내 26개 수질측정 지점 중 19곳에서 평균적으로 기준치 4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됨

- 이후 독성물질 유출로 인한 2차적 인명피해 및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사고 이후 나타난 환경적 피해는 다음과 같음17)

- 8월 18일 사고 뒤 첫 비에서 하얀색 거품물결이 발생하였으며 비를 맞은 시민들에게서

가벼운 피부화상 발생 

- 8월 20일 폭발현장에서 6㎞ 떨어진 하천에서 물고기떼 폐사하였으나 기준치 이상의

시안화나트륨 검출은 되지 않은 것으로 천진시 당국 보도

15) Insurers set for $1.5bn loss after Tianjin blast, warns Fitch, 파이낸셜타임즈. 2015. 8. 18.
16) Chemicals at blasted warehouse not yet determined: authorities, 신화통신. 2015. 8. 14. 
17) Chinese authorities investigate mass fish death near Tianjin explosion site, 더 가디언.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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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천진항 폭발 이후 오염현장

* 자료: NaturalNews 보도자료 2015. 8. 20.

2. 천진항 폭발사고 원인

□  중국의 항만관리 체계는 고도성장을 중심으로 항만의 생산성 및 효율성 중심의 항만운영을 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천진은 2000년대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동강 항만 건설 프로젝트 등 급속적인 

외적 확장에 근간이 되는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음

- 현지물류기업의 영세화, 낮은 설비 전문화 수준과 기술수준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편임18)    

항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낮은 업체의 위험물 관리수준과 당국의 안일한 업체관리가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됨 

- 관련업체는 사고 이전 실시된 안전평가에서 40여 가지의 안전문제와 24가지 잠재적

위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임시허가증이 만료된 이후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

- 따라서 매년 발간하는 천진항 안전감독국의 <2015년 유해화학기업 목록>에 Ruihai 

Logistics는 미등록됨19)

- 2003년 4월에 시행된 안전관리생산감독총국 규정 <위험화학품 사업관련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상 저장공간요건에 따르면 면적 550㎡이상의 위험물 적재창고는 공공

시설로부터 최소 1㎞ 이상 거리에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는 거주구역

으로부터 600m에 위치하지만 시당국은 업체운영을 승인함20)

18)「위험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자」,『해양한국』, 2007, p.133.
19) 大爆炸倉庫違規經營 老闆是李瑞環姪 – 蘋果日報 – 要聞港聞 – 20150815". Apple Daily, 2015. 8. 16. 
20)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위험물저장소와 인근토지의 거리는 관련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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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잠재적인 안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Ruhai Logistics는 천진

해사국의 항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평가 및 정식승인을 허가받아 사고 이전까지

운영하였음21)

- 사고 이후 결국 24명의 Ruihai 관계자와 25명의 정부당국자를 구속하였으며 중국당

국은 회사관련자 및 당국관계자의 안전규정 준수미비를 구속사유로 지적

사회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잠재된 업체가 기준 미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시 당국 이외에는 이러한 업체를 견제하거나 제재할 만할 대안이 

없었음

결국 이러한 대안부족은 시 당국과 업체 간의 유착을 야기했고 대형 사고를 발생시

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

- Ruihai Logisitcs 또한 중국의 꽌시(Quanxi)22)에 의한 민관유착에 따라 각종 편의 및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된 이들 중 전직 천진항 항구 공안국 국장의 아들이 회사 

설립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루이하이사의 영업허가와 위험물 취급 인가증 

등이 허위 발급되었을 가능성, 회사의 안전검사가 검사기관과 관계당국 간의 유착

으로 소홀히 진행되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됨23)

□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이 부적절하였으며, 위험물별 대응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사고를 

증폭시켰음

위험물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의 대응이 부적절하였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사고발생 후 사고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임

화재 발생 시 화학물질에 따른 소화 대응은 일반 화재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관

물에 대한 반입, 보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현장 소방인원은 보관물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화재에 대응함

및 규정의 조항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설비 관련규정인『위험화학품 사업관련 안전성평가 가

이드라인』상 저장공간요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6．大型仓库（库房或货场总面积大于9000m2）

‘中型仓库’库房或货场总面积在550m2 –9000m2之间）应在远离市区和居民区的主导风向的下风向和河流下

游的地域。7．大中型仓库与周围公共建筑物‘交通干线’工矿企业等的距离应在1000m以上，也可采取措施

满足安全防护要求.
21)『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제1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생산감독관리부서는 위험화학물 생산, 저장과 관련된 

신축, 증축, 개축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건 심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화학물을 저장ㆍ하역하는 항구를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프로젝트일 경우 항구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 심사조사를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중국 특유의 끈끈한 인관관계 또는 융통성을 의미.
23)「시진핑“사고책임 철저조사· 엄중문책”톈진사고 후폭풍」, 연합뉴스,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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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이후 중국의 대응24)

□  폭발사고 발생 이후 중국 내 각 항만은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안전규정을 강화함

중국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에서 2015년 8월 16일자 안전검사 긴급통지를 각 지방정부

해사안전국에 통보, 위험화학품과 폭발위험물에 대해 중점 관리 지시 

- 2015년 위험화학물목록 및 위험화학물 기업 안전검사 중점 가이드 목록을 통지 및 배포

교통운수부는 2016년 1월 28일부로 <위험화학품의 항만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및 법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견>을 공표

- 동법률 4조에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여 위험화학품의 안전생산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 분야의 안전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명시

- 위험화학품 보관시설의 안전조건, 안전시설설비 및 소방설비, 준공검수의 심사강화 

- 항만경영허가의 엄격한 심사 

- 기업의 안전생산교육 촉구 등 엄격한 작업인원 교육과 자질관리

- 기업의 작업보고제도 엄격 이행, 선박적재 컨테이너 위험화학품 현장 검사 강화 등 

위험화학품의 작업관리감독 강화

- 기업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 이행 감시, 중대 위험원 등록 강화 등 중대 위험원 

관리 강화 

- 검사관리 모델 혁신 등이 포함된 현장 안전관리감독 검사 강화

- 검사관리 기관 역량 강화 및 정보화를 통한 안전관리 수준 향상 등을 통한 검사관리

능력 강화

- 기업 및 정부의 전반적인 응급구조 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상황 관리 강화

- 협동관리감독 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감독 업무 분담 등 협력기제건설 강화 

□  천진시는 사고 직후 도로 및 항만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첫째, 위험물 등급제도를 통한 통일된 위험물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보관 및 

운수 등에 동일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안전방재망을 구축

둘째, 항만 내 위험화학물 기업과 위험물 도로운송 기업을 대상으로 CCTV 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공표

24) 본 과제와 관련하여 KMI 상해센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을 재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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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2015년 9월 위험물 운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 발표 및 항만 위험물의 검역 및 관리 

강화를 실시

2015년 9월 상하이시 위험화학품 도로운반 관리 강화에 대한 통고 를 발표

- 상하이시 주요운영차량 공동 제어 플랫폼 및 접근차량 디렉터리 네트워킹(上海市

重点营运车辆联网联控平台接入车辆目录)을 통해 다른 성과 시에서 운반한 위험물 

수송 차량의 검사 및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기록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 추진

상하이 시에 위치한 화공기업들에 대해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하고 리스크 요소에 대해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기재하여 특

별관리 방침

불량 수입 위험물 선적 보고 시 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관련

기업은 시 당국의 특별관리 및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

항만 위험물 관리가 목적인 항만관리소 신설 및 항만 위험물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광저우 안전생산관리국의 경우 15년 12월 『광저우시 위험물품 임시 적재관리방법』을 시행할 

것을 공표함

3종류의 위험물 적재 처리방법 및 16개 위험물 적재소 지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

행령임

□  닝보는 15년 8월 중 5일간 성 안전위원회 검사조에 의해 지역 내 11개 위험화학물 기업의 특별 

안전검사를 실시함

본 검사에서 시당국은 안전관리 시행 시 다소의 누락, 안전 교육 낙후, 소방설비 및 

관리설비 부품의 규정기한 초과, 필수 소방방재시설의 일부 누락 등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을 지시함

4. 시사점

□  천진항 폭발사고는 위험물 취급·보관 관련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관리허술 및 사고 시 

대응체계 부족에 따른 사고 확대가 주요한 원인임

첫째, 항만위험물 관련 인 허가, 경영관리 강화 및 현장 검사관리 기능강화 등 관리 

제도는 엄격하나 중국의 꽌시 문화에 의해 관리감독 소홀하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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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당국의 항만위험물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당국관계자, 실

무자 등의 안전인식 수준 미달이 사고유발의 계기임

- 사고 발생 후 사고업체의 인·허가 및 경영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진 중국당국 및 

지방정부의 주무부처 관리부실로 관련자들 징계   

- 사고업체는 이전 안전평가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점, 안전평가 이후 영업정지 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및 경영전반에서 많은 문제

- 위험물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친 부실이 폭발사고를 확대시킨 원인 제공

둘째,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항만 위험물사고 대응체계 수립 미비로 사고 확대 빌미 

제공

- 초기 화재 후 화재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과 항만국, 사고업체 간의 정보공유가 미비

하였으며 이는 2차 폭발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

- 위험물 화재 진압 시 소방관들의 잘못된 진화방법 동원, 투입된 소방관들의 경험부족,

초기 화재 발생 시 사고업체 안전관리자의 초기대응 활동미비 등 전반적인 위험물

사고 대응체계 부실

- 기업 및 정부의 응급구조 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상황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현장 안전감독자 조건 강화 및 의무교육 심화 등을 통한 현장 안전감독자들의 안전

의식 및 사고대응 체계 강화 필요 

□  생산, 보관, 운송 등 전반적인 위험물관리 통합체계 구축 및 위험물 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 제고 

지방정부 주무부처 및 업체 간의 위험화학품 정보공유가 미흡하였으며 위험물 관리 

및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문제 등 관련 부처들의 방만한 관리체계가 드러남 

위험물 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위험물 보관부터 이송까지 높은 수준의 동일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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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위험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1. 위험물 취급현황

1  위험물 취급 관련 법률 

□  국내 위험물에 관한 법령은 위험물질 및 담당 부분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그러한 분류에 

따라 담당부처가 관리하고 있음(<표 3-1> 참조)

국민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담당하고, 인화성 물질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자기반응성 물질을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담당하고,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등 6종류의 위험물을 관리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등을 담당하고, IMDG코드에 입각하여 화약류, 가스류, 인화성

물질류, 가연성고체, 산화성물질, 독물, 방사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 물질의  9종류로

위험물을 분류하여 관리

관련법 담당부처 위험물질 담당 부분

위험물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인화성 물질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자기반응성 물질

제조-운송-취급-보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방사성 물질 외 위험물 제조-운송-취급-보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제조-운송-취급-보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제조-운송-취급-보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방사성 물질 외 위험물 운송-처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화약류 제조-운송-취급-보관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독물류 제조-운송-취급-보관

원자력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 물질 제조-운송

<표 3-1> 위험물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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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당 법규정 자료를 근거로 정리 편집함

□  위험물 저장설비에 관련 법률은‘위험물안전관리법’25)으로 2003년 과거 소방법에서 규정하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 제정하고, 현재 국민안전처가 관할하고 있음

본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조문은 1장 총칙,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장 

위험물 운반 등, 5장 감독 및 조치명령, 6장 보칙, 7장 벌칙으로 총 7장으로 구성

위험물시설의 설치는 제2장 6조 1항에 의거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은 제3장 18조 1항에 의거하여 제조소 관리인은 5조 4항26)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함

-  또한, 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348#EJP1:0), 2016. 2. 24.
26) 항만의 야적장은 임시저장소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따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하며,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 담당부처 위험물질 담당 부분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방사성 물질 외 위험물 운송-취급-보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위험물 운송-취급-보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방사성 물질 외 위험물 운송-취급-보관

관세법 기획재정부 전체 위험물 보관

항공법 국토교통부 전체 위험물 운송-취급-보관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전체 위험물 운송-취급-보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방사성 물질 외 위험물 제조-운송-취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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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의 위험물에 관련한 법률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7)로 2015년 8월‘개항질

서법’과‘항만법’을 통합하여 제정하였음

본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조문은 1장 총칙, 2장 입항·출항 및 정박, 3장 항로 및 항법, 4장 선박교통관제, 5장 

예선, 6장 위험물의 관리 등, 7장 수로의 보전, 8장 등화 및 신호, 9장 보칙, 10장 벌칙

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험물 반입의 경우, 제6장 32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

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28)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안전,

오염방지 등을 위해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29)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는 제6장 35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험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6장 36조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은 UN의 UN 위험물운송에 관한 권고(1956년)에서 위험물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함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정이 각 운송수단별로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별

지역별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인식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및 내수로 등의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의

국제기준을 마련하여 제정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122 

&efYd =20150804#0000), 2016. 2. 24.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
2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하여「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3조 1호 가목 

· 나목· 다목에 따른 화약류, 3조 6호 나목에 따른 독물류, 3조 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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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는 UN규정을 바탕으로 1965년 포장위험물의 해상운송 국제규칙을 제정하고, 2004년 31차 

개정판부터 강제화시킴

주요 내용은 위험물의 분류, 등급(Class), 위험물 목록, 포장요건 등이 포함

위험물에 관한 분류는 화약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고체, 산화성물질, 독물 

및 전염성물질, 방사선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9종류임(<표 3-2> 참조)

Class / Divison 내용

Class 1 화약류 (Explosives)

Division 1.1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2 발사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3
화재 위험성이나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위험성이나 그 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물질 및 제품

Division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Division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Division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Class 2 가스류 (Gases)

Division 2.1 인화성 가스

Division 2.2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Division 2.3 독성가스

Class 3 인화성 액체류 (Flammable Liquids)

Class 4
가연성 물질류 (Flammable Solid, Spontaneous Combustible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Division 4.1 가연성 물질

Division 4.2 자연발화성 물질

Division 4.3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물반응성 물질)

Class 5 산화성 물질류 (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Division 5.1 산화성 물질

Division 5.2 유기과산화물

Class 6 독성 및 전염성물질 (Toxic & Infectious Substances)

Division 6.1 독성물질

Division 6.2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전염성 물질)

Class 7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Class 8 부식성 물질 (Corrosive Substances)

Class 9 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Articles)

<표 3-2> IMDG코드의 위험물 분류

자료 : 한국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 (http://www.komdi.or.kr) 검색일 : 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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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제규정(UN 모델 및 IMDG Code)에서의 위험물의 

분류체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표 3-3> 참조)

선박입출항법은 IMDG 코드에 의해 위험물을 분류하여 운송되나 위험물이 항만에서 

저장, 보관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 위험물을 재분류해야 하는 문제

점이 발생함30)

위험물안전관리법 IMDG 코드

분류 성  질 Class 성  질

1 산화성고체 5.1 산화성고체

2 가연성고체 4.1 가연성고체

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4.2

4.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4 인화성액체
3

6.1
인화성액체

5 자기반응성물질
4.1

5.2
자기반응성물질

6 산화성액체
5.1

8
산화성액체

<표 3-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IMDG 코드의 위험물 분류의 차이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2013),「GHS 전면시행에 대비한 유독물 분류·표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기준

제도 연구실」자료를 정리 편집함.

□  선박에서 2가지 이상의 위험물을 혼재 적재할 경우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MDG

코드에서는 화물간의 격리(Segregation)를 규정하고 있음(<표 3-4> 참조). 

격리방법은 화물의 반응성, 2차 위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 격리, 1구획실 

또는 1화물창 격리, 1구획실 또는 1화물창 종방향 격리적재로 구분됨 

동일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의 함량만이 다른 위험물, 상호접촉 시 위험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은 이러한 적재방법을 준수함

30) 강수성,「항만터미널 위험물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산항 H터미널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년 8월,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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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IMDG상 포장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표 

자료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http://www.komdi.or.kr) 검색일: 2015. 12. 17.

포장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표의 분류에 따라 적재방법은 1, 2, 3, 4로 나누어짐.

선박의 구조를 고려하여 갑판상부와 갑판하부에 따라 적재기준이 다름(<표 3-5> 참조).

자료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http://www.komdi.or.kr) 검색일: 2015. 12. 17.

적재방법 1 2 3 4

갑판상부적재
수평거리로부터 

3m 이상 격리

수평거리로부터 

6m 이상 격리

수평거리로부터 

12m 이상 격리

수평거리로부터 

24m 이상 격리

갑판하부적재

동일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가능. 단, 

수평거리 3m 이상 

떨어지게 적재

별도의 화물창 

또는 구획에 적재

1화물창 이상 또는 

1구획실 이상 

떨어지게 적재

선수미 방향으로 

1화물찰 이상 또는 

1구획실 이상 

떨어지게 적재

<표 3-5> IMDG상 포장위험물 격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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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 취급기관별 주요업무 

□  항만당국의 규제활동인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6장 35조에 의거하여 항만 내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위험물 안전관리자 지정,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 및 접안,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 비치,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 설치,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수단 확보, 작업

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함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1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과 보유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지정되며 산적 액체 위험물 혹은 포장위험물 취급에 따라 자격조건이 

구분되어 있음31)

또한 위험물 종류에 따른 위험물 취급량에 따라 위험물관리자 보유기준이 다름32)

□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 교육은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주관하는 기관이 상이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상이함

산적액체위험물 관리자의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6항에 따라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

- 5년 이상 산적액체 위험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3년 주기의

안전관리자 재교육을 시행

- 산적액체위험물 관리자 교육은 <표3-6>과 같이 총 5개 과목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성

과정의 경우 40시간, 재교육과정의 경우 16시간을 이수

포장위험물 관리자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의 안전관리자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 따라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24시간 및 2년

마다 4시간 이내의 실무 교육을 이수

31) 산적액체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전문대 이상의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 전공자, 총톤수 3천 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 승선자,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승선경력 3년 이상의 3급 이상 해기사면허 보유자 포장위험

물의 자격기준보다 요구기준이 높음.  
3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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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산적액체위험물 관리자 교육과정  

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양성

과정

재교육

과정

위험물 개요
o 위험물의 특성

o 해양오염물질의 특성(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물질)
6 3

관련 법규

o 국제법규

  - 위험물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그 밖의 사고 및 책임한계 등 관련 협약

o 국내법규

  -「선박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 

「해양환경관리법」

  - 위험물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운영 방법

4 4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o 산적액체위험물 일반사항

o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일반사항

o 해상ㆍ육상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o 선박ㆍ육상 간 안전점검 방법

o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o 사고 시 대처방법 : 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o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22 6

현장실습 o 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 실습 4 -

안전일반 o 정신교육(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입학ㆍ수료 3 3

평가 o 평가 1 -

총계 40 16

자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 6항 별표 4번

□  항만 내 위험물관리와 관련하여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 운송 및 저장에 따른 설비에 따라 주관부처가

구분되어 있음 

항만 내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위험물운송 선박의 정박, 위험물 반입 및 하역, 항만

내 선박의 수리 등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음

항만 내 위험물 저장소와 관련된 설비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포장위험물 장치장의 경우 옥외저장소 설비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또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항만 내 저장이 가능한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총 6종별로 구분되어 저장하고 있으며 그 외 물질의 경우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확보활동은 2015년 10월부터 항만 내 위험물 취급업체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후 시행을 강제화하며 이를 통해 항만 내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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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회사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취급량, 하역시설 규모, 운영형태 등

위험물 안전관리자 책임 및 권한, 안전관리 전담조직, 조직원 간의 개별 업무분장, 

위험물 하역시설 명칭 규격 수량 등

위험물 취급자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의 종류와

교육내용

소방시설, 안전장비, 오염방제장비 등 취급위험물의 종류 및 규모에 맞는 안전시설 

비치 및 유지여부  

취급위험물 종류에 따른 작업절차서와 취급위험물 종류별 특성, 위험도, 취급방법에 

따른 안전작업 요령 및 기상상태에 따른 하역작업 기준  

부두, 하역장비 및 선박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하역전 사전점검, 하역중 안전점검 시행 등

화재, 오염사고, 자연재해사고, 부두 내 화재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사태별로 적절한

비상대응 절차 수립 및 정기적인 비상훈련 및 교육 계획 수행 

화재, 폭발, 오염, 탱크 누유 등 비상사태 종류에 따른 지휘체계 및 대응조치, 비상연락체계 

위험물 취급 시 시설물 점검 및 하역작업 중 발견되는 불안전요소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처리절차 

그 외 항만당국이 고시한 항만별 위험물 하역작업 안전수칙, 선박 대 선박 기름화물 

이송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정부기관의 규제활동은 다음과 같음

국내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소방방재청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 후 2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함

- 강습교육은 총 24시간이고, 강습 과목은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 

성상 등 총 11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화학물질의 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고, 화학물

질의 분류를 국제표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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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사고 위험성 평가,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제공

화약물질의 경우 경찰청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하여 총포 화약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약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고압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의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함

□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 확보활동은 다음과 같음

위험물 시설의 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위험물 취급소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자체 점검의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 명칭, 

점검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을 실시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33)

- 또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

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의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34)

국가 사고 재난에 대한 사고 대응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지원체제는 위험물 및 저장시설의 종류, 사고의 유형,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주관부서가 

구분되어 있음

- 환경부는 화학유해물질의 부주의로 인한 유출, 화재 폭발로 인한 환경오염, 운송

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물질 유출에 대한 지원을 실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적ㆍ물적ㆍ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독성가스의 유출 시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의 제조·취급·사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누출 시의 지원체계를 마련함

- 국민안전처는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저장, 취급 및 운반시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누출 사고 시 지원을 실행함

3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장 정기점검 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정기검사 70조 정기검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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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에 대한 위기경보체제가 설정되어 있고, 4단계의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35)이 마련되어 있음

- 관심(Blue)단계는 사고 전 상황으로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준비와 점검을 실행하는 

단계임

- 주의(Yellow)단계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누출사고 발생 시의 대응체제로 지역주민

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체적으로 사고 대응이 가능한가를 판단

- 경계(Orange)단계는 소규모 누출이 확대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차원에서 사고 대응이 가능한가를 판단

- 심각(Red)단계는 유해물질이 대규모로 확산된 상황으로 국가차원에 대응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사고수습 및 확산방지에 힘을 기울려야 함

2. 항만의 위험물 사고 요인 분석 

□  천진항 사고 및 국내 항만위험물 관리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만 위험물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는 

모델 제시가 필요함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만 위험물 사고의 원인을 휴이론36)과 국가 

교통 안전위원회의 4M 이론37)을 활용하여 4M+1L38) 모델을 제시함

- 휴이론과 국가 교통 안전위원회의 4M을 인용하여 개인적, 시설적, 작업적, 관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적용

- 각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는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이 규정한 법률과 제도적 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법적ㆍ제도적 요인을 추가하여 

모델화함

□  항만 위험물 사고 요인을 법적ㆍ제도적 요인, 인적 요인, 시설적 요인, 작업적 요인, 관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각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선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개인적 요인은 집단이나 조직이 아닌 인적 자원의 개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 요인임

- 심리적 원인으로 망각, 위험감각, 착오 등이 있음

35)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대량위험물 취급시설 화재대응 매뉴얼」(내부자료), 2014. 6.
36) 휴는 사고원인이 되는 요인을 5개의 요인으로 분류(인적요인, 기술요인, 심적요인, 기계요인, 환경요인).
37)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는 사고의 요인을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으로 

규정.
38) 기존의 4M에 본 연구에서 1L(법제도적요인)을 추가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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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적 원인은 피로, 수면, 신체기능, 알콜, 질병, 고령화 등이 해당함

- 직장적 원인은 인간관계,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음

법 제도적 장치는 위험물 관리, 운영 및 통제의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 국가, 행정기관,

지자체가 주체가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물에 관한 법률은 위험물질, 관련분야 등을 기준으로 안전행

정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할하여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 제도적 부분에서는 위험물의 통합정보시스템이나 방재 및 사고 대응체제의 구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리적 요인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항만운영사의 경영자 및 관리자가 주체가 됨

- 경영자의 위험물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 책임자의 권한이 포함되고, 위험물 작업 

및 사고 발생 시의 규정 매뉴얼 유무, 사내의 자체적 위험물 교육 시스템 등이 세부

요인이 됨 

시설요인에는 위험물 취급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이 확보가 중요 요인이 됨

- 기계ㆍ설비의 설계, 위험방호, 인간공학적 설계, 표준화, 점검장비 등이 세부요인이 됨

작업요인 위험물의 적하역, 항만 내 적치 시의 작업 감독자 및 담당자가 주체가 됨 

- 위험물 작업 시의 작업 방법 및 공정, 위험물의 작업환경 등이 세부요인이 됨

<그림 3-1> 항만 위험물 사고 요인 분석도

자료 : 남영우 외 1명,『인천항 항만하역 재해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2005 , 정봉민,『항만하역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실태와 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작성



25

Ⅲ. 우리나라 위험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위험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 위험물 관련 문제점을 교육, 제도, 시설로 구분하여 정리

1  안전관리자 교육관련 

□  현재 항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교육은 양성과정의 경우 6개 과목 40시간. 재교육은 4개 과목 

16시간으로 구성됨

교육과정으로 위험물 개요, 관련법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현장실습, 안전일반,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내용

- 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산적위험물 및 포장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산적위험물 관련 전문강사 확보가 어려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선박근무자의 경우 탱커직무교육상 케미컬, 유조선, 액화가스,

LNG 등 화물의 특성에 따른 직무 및 안전교육을 수행

□ 항만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모호함

위험물 특성에 맞는 항만별 전문자격자가 아닌 선박면허 및 위험물 취급기사 등 자격

증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

위험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자격을 갖춘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자에 관한 자격증

신설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

□  IMDG 코드의 교육은 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효율성이 낮고, 피교육자의 

수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국내 위험물 교육과정은 업무 종류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

교육의 실시장소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각 항만의 피교육자의 교육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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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 항만구역 내 독성, 부식성, 유해물질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규정이 없음

항만구역으로 반입된 위험물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위험물은 위험물 옥외

저장소로 규정하여 시설평가를 단순화하는 문제점이 발생

-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독성(Class6.1), 부식성(Class8), 유해성물질 등의 

경우 항만구역에서 적용되는 시설규정 미비

산적액체위험물의 항만 설비 규정이 취약한 상황

- 화물 특성상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항만은 항만 내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닌 하역시설

및 화물이송시설로 구분

- 이러한 위험물 하역 및 이송을 위해 항만시설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은 항만시설자

체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각 선석 간의 안전관리기준이 상이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대응과정에서 인근 운영사 인력의 인적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적 조치가 없어

사고 시 관련비용 처리 어려움

위험물사고 발생 시 각 터미널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방재장비를 상호 지원

하는 시스템으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그림 3-2> 참조)

-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운영사 지원인력의 인적손실 보존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없어 피해 발생 시 복구 및 보상 문제가 산재

<그림 3-2> 부산항 운영사 간 지원체제

자료 : 강수성, 상게서,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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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에서 사고발생 시 위험물별 소화장비 및 소화인원의 안전장비에 관한 법적 규정 미비하여 개별 

터미널별로 시설 및 장비 상이

안전장비에 대한 규정은 선박입출항법 34조 제3항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

의 비치 에 명시

-  본 규정은 명확한 장비규정, 보유량 등의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명확

한 대응규모 및 장비의 구성에 한계

□ 운송을 위한 선박관련 법률과 보관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이 상이함

선박안전법에서 해상운송을 목적으로 IMDG 코드에 의해 분류된 위험물이 항만구역으로

반입되어 저장, 보관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

- IMDG 코드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에 상이하여 IMDG코드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화물을 국내 분류기준으로 재분류하는 문제점이 발생(분류기준 : 9개-> 6개)

하여 관리 어려움

□  위험물 사고 시 항만에 특화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률 규정 및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임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사고 시의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사고 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구조단을 구성하여 양성 중이나 법적 규정이 

없고, 시설 및 장비도 부족

- 초동 대응은 가능하나 근본적 해결은 어렵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컨테이너항만의 경우 위험화물의 반출입 빈도가 높고, 화물 적치가 유동적, 위험물 종류가 

다양한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상황

□ 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훈련의 법적 강제 조항 부재

항만에 대한 합동훈련은 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 조항이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취급하는 항만 시설은 일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위험물 관리시설로 

미지정되어 사전관리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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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 컨테이너항만 구역 내 위험물 검사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CIP 검사 시에 작업 정체 

및 위험물 누출의 위험성 상존

포장 위험물 용기 및 내부 검사는 위험물검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CIP 검사를 

위한 장치장 부재

CIP 검사 시의 내부화물 점검보다는 외관점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검사 곤란

4  관리체계

□  위험물 사고를 대비한 각 관련부서 및 각 항만 간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고 시

대응 어려움

물질별 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부재

현재의 시스템(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령)은 모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역할 곤란

- 우리나라는 사고대응 시뮬레이션시스템(CARIS)39)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항만

위험물 관리자들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미국시스템(ALOHA)40)을 주로 사용

□  PORT-MIS상 항만 위험물분류가 IMDG코드와 UN코드가 혼재되어 있고, 임의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포장위험물은 혼재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분류는 잘 되어 있는 편임

산적화물의 경우 분류 없이 임의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BUNKER-C, 디젤, 경유 등 선박연료유에 대한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임의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39) CARIS는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유해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관련하여 

실시간 기상정보 및 확산평가정보, 화학물질의 유해성, 대응요령, 방제정보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시스템

이며, 사고 및 테러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 등 초동대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센터와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사고대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40) ALOHA는 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의 약자로 미국의 해양대기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이 개발하여,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과 공동

으로 활용하는 피해예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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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에서의 위험물 통합적치 문제가 있음

항만에서 위험물이 반입되면 특정장소에 모아서 적치하는 상황으로 위험물 사고발생

시 연쇄폭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며 진압이 불가능

□  항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과 시설의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국가 업무분장상

현재는 국민안전처 등이 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반적인 위험물사고 예방 및 대응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곤란

5  문제점 분류 및 종합

□  우리나라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사고발생 초동대응단계(전), 발생 시의 대처 단계(중), 

사후처리단계(후)로 분류함(<표 3-9> 참조)

교육, 법률, 시설, 관리체계의 분류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초동

대응단계의 문제점이 가장 많음

구분 전 중 후

교육
- 항만안전관리자 전문성 결여

- 교육의 효율성 저하와 피교육자 수요 불충족

법률

- 유해물질 등의 저장규정 부재

- 안전장비 법적 규정 미비

- 해상수송과 저장 기준 상이

- 안전관리 훈련의 강제조항 부재

- 사고 시 유해물질의 

법률 규정 및 매뉴얼 

미비

- 타 운영사의 

인적손실 보존 

법률 부재

시설 - 항만 내 CIP검사소 부재와 실효성 저하

관리체계

- 통합시스템 부재

- 항만위험물 분류의 비일관성

- 컨테이너 위험물 화물 통합적치 문제

- 항만 관할부서의 문제

<표 3-7> 시간적 흐름에 따른 위험물 관리 문제점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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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의 대응

□  중국 천진항 사고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문제점과 연관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첫째, 안전의식 결여로 항만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진행

둘째,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확대

셋째, 정부 주무부처와 업체 간 위험화학품 정보공유 부족

□  항만 위험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신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해사위험물검사원의 업무, 해상위험물과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교육기관의 신

설방안 검토 필요

- 전국 항만 내 또는 인근에 교육장소를 마련하여 접근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

- 선박근무자의 직무교육과 같이 케미컬, 유조선, 액화가스, LNG 등 위험물의 화물의 

특성, 하역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심화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

- 산적위험물 및 포장위험물 관련 전문 강사 확보도 중요한 사안

� 수송기준과 저장기준의 통일화를 통해 항만 위험물 시설규정 마련이 필요함 

수송규정인 선박입출항법(IMDG코드)과 저장규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UN코드)을 IMDG

코드로 통일화하여 일관된 항만 위험물 시설규정 마련 필요

- 독성(Class6.1), 부식성(Class8) 물질 등을 항만 내에 저장할 필수 시설 규정마련이 필요

□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화물의 특성에 맞는 위험물 저장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함

항만의 이용주체(사람 또는 화물) 및 선박 입출항 빈도 등을 기준으로 안벽 또는 선석의

항만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필요

IMDG코드별 화물의 폭발성, 유출 시 위험성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그룹별 

저장허용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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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규칙마련에는 시설평가 기준이 중요하므로 해외 항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항만에 적합한 시설평가 기준 마련 필요   

□  위험물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항만에 특화되어 있는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법제화가 필요함

항만의 다양한 위험물의 사고발생 시 대응 가능한 매뉴얼을 갖추고,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기점검 및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

항만에서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MDG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규칙(위험물질간의 간격유지, 혼재 불가물질 등) 법제화 필요

□ 위험물 사고를 대비한 항만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비와 항만안전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함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각 터미널과 관할부서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항만통합시스템의 

정비가 시급

로테르담항의 E-nose와 We-nose 네트워크처럼 위험물 유출 시 대기 구성의 변화를 감지

하여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선진화된 안전기술 도입 및 활용이 필요

□  항만정보시스템상 위험물분류코드를 통합하고, 위험물 통계 등의 정보통합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 

PORT-MIS의 위험물분류코드를 IMDG코드로 통합하여 일관된 정보제공 필요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항만의 위험물 물동량, 출입항 선박 수, 항만별 저장화

물량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치 시에 산재 야적방법의 개발 및 운용지침이 필요함

사고발생 시 연쇄폭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의 항만과 

같이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을 전체 야드에 일반컨테이너 화물과 산재하는 방법 및 

적재분석 툴 개발 필요

□ 항만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및 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필요함

항만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및 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만사고의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방향

항만안전이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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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위험도 관리를 위해 정량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이론 및 개념에

따르는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여 항만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항만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대책 역시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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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험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중국법률

□  1961년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저장, 경영 및 운반에 관한 5개 법령이 입법된 이후 3차례 개정 이후

2012년 12월 국무원 591호령『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됨

정부의 주도로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확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함 

관리범위는 위험화학품의 생산, 수입, 판매, 저장, 운반 및 사용 등 전체 공급망

기본법령을 토대로 한 관련 행정입법은 위험화학품등록, 허가발급, GHS41)제도, 화학

물질 품목별 목록, 위해성평가지침 및 각 부처 관련 위험품 공급망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등으로 기능적 구분

<그림 1>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의 기능에 따른 분류

□  관련 법상 위험물화학품 보관 및 관리 관련부서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며 위험화학품의 

안전 생산, 사용, 경영 및 해당 공공시설 건설, 위험화학품 등록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의 저장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42)  

41)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42)『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2장 생산, 저장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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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기업은 위험화학품의 출고·입고 심사조사 등록제도를 구축

해야 하며 독극성화학품과 저장수량이 방대하여 중대위험성이 있는 화학위험품 관련 

관리정보는 필히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공안기구에 등록되어야 

함 (동법률 25조)

- 위험화학품은 전용창고에 저장되어야 하며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중대위험

성이 있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단독 저장 및 2인 공동관리 (동법률 24조) 

- 국가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사고 응급처리계획과 필요한 응급구조

설비 및 구조물품을 보유해야 함(동법률 26조) 

- 안전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하나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함(동법률 제22조)

- 중점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위험화학품을 저장·보관하는 업체는 해당 위험화학품의 

방출 등의 환경 관련 정보를 해당지역 공안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동법률 

제23조)

- 저장량이 방대한 위험화학품 저장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제외)의 장소, 시설, 구역

간의 간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인구밀집장소, 공공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교통기반시설 등이 포함됨 (동법률 제19조)

<표 1>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관련 주무부처

부처 관련분야 관련범위

공업정보화부 GHS시행의 주관부처

국가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생산, 사용, 저장, 경영

위험화학품의 안전생산, 사용, 경영 및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 위험화학품 등록

환경보호부 생산, 사용, 수출입 위험화학품 환경관리 등록

교통부 운반, 포정 위험화학품 경로운반 및 포장의 감독관리

관세청 수출입, 신고 위험화학품 출입국 검사 및 관세 신고

검사검역총국 판매, 출입국 검사 위험화학품 판매, 유통

공상총국 상업등록, 광고
사업자등록의 접수,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의 발급

농업부 N/A 위험화학품 목록 제정 참여

자료 : ChemLink 자료, https://chemlinked.com/chempedia 검색일: 2016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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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화학품 관련 기업 허가와 관련해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 41호령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시행규정>, 제55호령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관리규정>, 제57호령<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시행규정>이 존재하며 위험화학품 취급관련 허가증은 중국 국내기업에만 발급함

이 중 저장시설 관련 규정은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관리규정> 상 항만 설비 내 

경영관련 허가 및 행정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각 항구행정관리부서에서 위임

하여 시행


